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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operative ability on 

educational satisfaction through learning attitude in SW educa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iding in A metropolitan 

city, and the responses of 321 students were analyz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l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attitud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female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all variable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learning attitude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educational satisfaction. Third, learning attitude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cooperative ability on education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o increase 

satisfaction with SW education, SW education strategies must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gender and 

school level, and instructional design that can promote the above three variables is required. 

▸Key words: SW education, Middle and High School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llaborative skill, Learning attitude, Education satisfaction

[요   약]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W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협업능력이 학습태도를 

매개로 교육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광역시에 소재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21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태도가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

째, 학습태도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태도는 협업능력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SW교육에서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SW교육의 전략이 차별화되어

야 하고 이상의 세 변인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업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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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화 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하 SW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

다. SW교육은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하여 창의적·융합적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며, 프

로그래머나 SW 개발자를 양성하는 코딩교육, 프로그래밍 

교육과는 구별된다[1]. SW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중등학교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2017년부터 순차

적으로 적용되었다[2]. 2015년부터 SW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SW교육은 정책 발표에서 밝힌 

컴퓨팅 사고력, 창의·융합 문제해결능력 외에도 학습효능

감, 학습동기, 학업흥미, 협업능력, 학습 태도, 학업성취도, 

교육만족도 등의 학습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3-5]. 

선행연구에서 다룬 학습성과 변인을 살펴보면, 컴퓨팅

사고력, 교육만족도, 문제해결력, 창의성, 학습태도·SW교

육인식 변인 순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협업능력 등의 변인을 다루고 있다. 이

러한 학습성과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집단 간 학

습성과 차이나 사전-사후 학습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

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SW교육에서 학습성과에 해당

하는 변인 간의 관계에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수업설

계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습성

과 요인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뿐

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W교육에서 중·고

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협업능력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학습태도

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학교급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 협업능

력, 학습태도, 교육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교육만족도 관계에서 학습태

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협업능력과 교육만족도 관계에서 학습태도의 매

개효과는 어떠한가? 

II. Literature Review

1. SW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s

SW교육은 프로그래밍 교육, 코딩 교육 등의 용어와 혼

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후자의 용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드 작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SW교육은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사고력 함양을 목표

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2015년에 교육

부의 다양한 SW교육 관련 정책 발표에서도 명확하게 제

시되었다. 교육부는 SW교육을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하여 

창의적·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1]. 즉 SW교육은 프로그래머나 

SW 개발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며,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수단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정보 교과를 

필수 교과로 신설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을 심

화에서 일반 선택으로 편성하였다. 이로서 중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 SW교육을 운영하도

록 필수화되었다[2]. 교육부의 SW교육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한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것이고, 둘째,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수행 

위주의 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을 설계하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개별 교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문제해결 활동을 연계하도록 융합교육을 지향한다[1-2].

SW교육은 교육부에서 명시한 컴퓨팅 사고력, 문제해결 

역량 외에도 다양한 인지적·정의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7]. SW교육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

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24건을 살펴본 결과, 초·

중등학교의 SW교육 학습성과를 다룬 연구 78건 중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6건(7.69%),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6건(71.79%),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16건(20.51%)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고등학생보다 3배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중등학교의 연구가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룬 학습성과 변인은 컴퓨팅

사고력(31건)이며, 다음으로 교육만족도(17건), 문제해결

력(15건), 창의성(11건), 학습태도·SW교육인식(9건) 순으

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학습동기, 몰입, SW교육효능감, 

교과흥미도, 협업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 와서 학습성과 변인이 다양해지

고 있으나, SW교육을 통한 학습성과를 사전-사후로 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학습성과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5][7-9]. 

2.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교육만족도는 대표적인 학습성과 변인으로, SW교육에

서 성별, 학교급에 따른 교육만족도 차이는 연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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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결과를 보고한다[3]. 교육만족도의 성별 간 차이를 분

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10], 전체 학교급

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

다[11]. 학교급 간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

보면, 안성훈(2017)[1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SW교육에 대한 교육만족도가 낮았으나, 박정호

(2020)[1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

로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SW교육에서 학습태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7].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는 아

직까지 전무하나, AI에 대한 태도를 다룬 연구에서는 중학

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

SW교육에서 학습성과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 맥락과 학습자 

범위를 확장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육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14-19]. 협업능력은 협력적 자기조절, 팀워크 등의 

유사한 용어로 연구되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협업능력이 교육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20].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나, 협력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SW교육에

서도 협업능력과 학습성과 간의 관계를 탐색해 나가는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 

III. Research Method

1. Subjects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A광역시에 소재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10일에 걸쳐 웹 기

반의 설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SW교육 경험에 대하여 “학교 수업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 본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총 517명의 학생 중에서 SW교육을 경험한 학생은 

총 406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동일 응답, 미완성 문항 등

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32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7

개교에서 응답하였으며 남여분포에서 남학생이 128명

(39.9%), 여학생이 194명(60.1%)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분포에서 중학생으로 140명(43.6%), 고등학생이 181명

(56.4%)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학년 분포는 중1학년

이 117명(36.4%), 중2학년이 13명(4.0%), 중3학년이 10명

(3.1%), 고1학년이 169명(52.6%), 고2학년이 9명(2.8%), 

고3학년이 3명(0.9%)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중1학년과 

고1학년이 응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Measuring Tool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습태도, 자기주도학습능력, 협업능력, 교육만족

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교육공학 박사 3명에게 의뢰

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측정도구는 요인별로 3문

항씩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변인

별 문항내용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SW교육 수업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 진행하였다” 외 2문항

[8][11][22], 협업능력은 “SW교육 수업에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외 2문항[19-20][22], 학습

태도는 “SW교육 수업에 더 잘 집중하게 되었다” 외 2문항

[7][13][22-23], 교육만족도는 “SW교육 수업이 이루어지

는 공간이나 시설에 만족한다” 외 2문항[10][12][14-19]으

로 구성하였다.

items M SD skewness kurtosis cronbach’s α

①

item_1 3.84 .842 -.261 -.286

.898item_2 4.07 .851 -.616 -.144

item_3 3.96 .880 -.482 -.270

②

item_4 3.82 .913 -.434 -.137

.846item_5 3.85 .827 -.416 .375

item_6 3.79 .924 -.531 .261

③

item_7 3.78 .901 -.600 .504

.847item_8 3.84 .884 -.645 .602

item_9 3.40 .970 -.270 .002

④

item_10 3.95 .895 -.619 .185

.830item_11 3.96 .840 -.567 .459

item_12 4.09 .852 -.631 .114

①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②collaborative skill, 

③learning attitude, ④education satisfaction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items

측정요인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통하여 다변량 정규분포의 정상성(normality)을 

확인하고,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축

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스크

리 도표를 통한 검증과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일 

때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을 같이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

한 후,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요인을 회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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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각 문항의 평균은 최소 3.42에서 최대 

3.89, 표준편차는 최소 0.881에서 최대 0.993, 왜도는 절

대값 최소 .149에서 최대 .605이고, 첨도는 절대값 최소 

.053에서 최대 .472의 값을 보인다. 정상성 가정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Curran, West와 

Finch(1996)[24]는 왜도가 2보다 크지 않고, 첨도가 7보다 

크지 않으면 정상분포의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함

에 따라 본 설문의 자료는 정상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830∼.898 의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KMO 값은 .925, Bartlett 구형성 검정값도 기

각됨에 따라(p<.001) Kaiser(1974)[25]의 기준에 따라 요

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tems
factors

1 2 3 4

item_8 .799

item_7 .740

item_9 .595

item_3 .712

item_1 .694

item_2 .643

item_11 .728

item_12 .638

item_10 .615

item_6 .730

item_5 .655

item_4 .501

factor name ① ② ③ ④

eigenvalue 2.398 2.174 1.975 1.799

공분산 19.980 18.116 16.455 14.990

누적분산 19.980 38.096 54.551 69.541

KMO=.925, Bartlett΄s χ2=2634.848(p<.001)

①learning attitude, ②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③education satisfaction, ④collaborative skill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3. Data analysis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먼저 t-검

정을 통해 성별,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측

정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86)[26]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Results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 협업능력, 학

습태도, 교육만족도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에 의하면 주요변인의 왜도 범위는 -.635∼.362, 첨도 범

위는 -.400∼.871 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는 7보다 작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25].

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Table 3.과 같다. 전반적으로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종속변수인 교육만족도와 

가장 상관이 높은 매개변수는 자기주도학습능력(r=.691, 

p<.01)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① ② ③ ④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

collaborative skill .721
**

1

learning attitude .666** .649** 1

education satisfaction .691** .650** .570** 1

①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②collaborative skill, 

③learning attitude, ④education satisfaction

** p < .01

Table 3. Correlations of measurement variables

2. Research question 1: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school level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성별에 따른 학습태

도, 자기주도학습능력, 협업능력, 교육만족도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여학생(194명)이 남학

생(128명)보다 19.1% 높게 설문에 응답함으로 인해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여학생 응답자료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을 10

회 실시하고, 128건의 서로 다른 응답자료 10종을 남학생

의 응답자료와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10회의 t-검

정 분석결과 중에서 하나를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자

기주도학습능력, 학습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남학생이 평

균 4.00, 여학생이 3.8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학습태도의 평균은 남학생이 3.96, 여

학생이 3.70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협업능력과 교육만족도는 성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ediation Effects of Learning Attitude i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llaborative Skill to Education Satisfaction in SW Educati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A City   291

variables

male

(n=128)

female

(n=128) t p

M SD M S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96 .77 3.70 .83 2.658** .008

collaborative skill 4.00 .77 3.89 .70 1.186 .237

learning attitude 3.79 .77 3.53 .84 2.620** .009

education

satisfaction
4.08 .70 3.92 .74 1.697 .091

** p < .01

Table 4.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학교급에 따른 학습

태도, 자기주도학습능력, 협업능력, 교육만족도의 평균, 표

준편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5.와 같이 모든 변인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 .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ariables

middle

school

(n=140)

high

school

(n=181)
t p

M SD M S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69 .77 3.92 .83 -2.521

*
.012

collaborative skill 3.79 .79 4.08 .77 -3.578
***

.000

learning attitude 3.50 .77 3.82 .80 -3.742
***

.000

education

satisfaction
3.85 .74 4.12 .73 -3.212

**
.00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Differences according to school level

3. Research question 2: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attitude i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o education satisfaction

연구문제 2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태도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2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3단계에 걸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단계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β=.666, p<.001)는 매개변

인인 학습태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2단계에서 자

기주도학습능력(β=.691, p<.001)는 종속변인인 교육만족

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β=.559, p<.001)

과 매개변인인 학습태도(β=.198, p<.001)이 교육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3단계의 표

준화계수(β=.559)가 2단계(β=.691)보다 감소하고, 교육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다. 

그러므로 학습태도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교육만족도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9.9%이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학습태도의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Z=3.638, p<.001). 따라서 자

기주도학습능력이 교육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태도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R

2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
learning

attitude
.661 .041 .666 15.945

***
.444

F=254.228***    adj.R2=.442    VIF=1.000  

Durbin-Watson=1.934

2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
education

satisfaction
.635 .037 .691 17.080

***
.478

F=291.740
***

    adj.R
2
=.476    VIF=1.000  

Durbin-Watson=1.922

3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
education

satisfaction

.514 .049 .559 10.517***

.499

learning

attitude
.183 .049 .198 3.723***

F=158.678
***

    adj.R
2
=.496    VIF=1.797

Durbin-Watson=1.900

*** p < .001

Table 6.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attitude i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o 

education satisfaction

4. Research question 3: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attitude in the influence of 

collaborative skill to education satisfaction

연구문제 3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협업능력이 교육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1단계에서 협업능력(β=.649, p<.001)는 매개변인인 학습

태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2단계에서 협업능력(β

=.650, p<.001)은 종속변인인 교육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협업능력(β=.483, p<.001)과 매개변인인 학습태도(β=.257, 

p<.001)는 교육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협업능력은 

3단계의 표준화계수(β=.650)가 2단계(β=.483)보다 감소하

고,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다. 

그러므로 협업능력은 학습태도와 교육만족도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6.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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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협업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Z=4.541, p<.001). 따라서 협업

능력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태도의 부분매

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R

2

1

collaborative

skill
→

learning

attitude
.696 .046 .649 15.247

***
.422

F=232.474
***

    adj.R
2
=.420    VIF=1.000  

Durbin-Watson=1.856

2

collaborative

skill
→

education

satisfaction
.645 .042 .650 15.259

***
.422

F=232.823
***

    adj.R
2
=.420    VIF=1.000  

Durbin-Watson=1.919

3

collaborative

skill
→

education

satisfaction

.479 .054 .483 8.909
***

.460
learning

attitude
.238 .050 .257 4.746

***

F=135.526
***

    adj.R
2
=.457    VIF=1.729

Durbin-Watson=1.898

*** p < .001

Table 7.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attitude in 

the influence of collaborative skill to education 

satisfaction

V. Conclusions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논의하자면 첫째,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모든 변인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특히 자기주

도학습능력과 학습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또는 로봇 활용 수업에서 여

학생이 자기효능감, 학습태도, 학습동기·흥미, 태도 등의 

학습성과에서 남학생보다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7][28-30]. 반면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은이(2020)[27]의 성별 간 자기

주도학습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SW교육에서는 성별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급에 따른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

다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만족도의 경우, SW교육 맥락에서 연구된 박

정호(2011)[1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자기주도학습능력와 학습태도의 경우, 다른 교육맥락에서

의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학교급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

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13][27]. 성별 차이와 달리 SW

교육에서 학교급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

므로, SW교육에서의 특성으로 단정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

이다. 향후 SW교육에서 학교급에 따라 다양한 수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더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태도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교육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교육만족도에 대해 47.8%

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교육맥락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14-19]. 본 연구에서는 SW교육

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춘 학습자가 학습태도를 매개

로 더 높은 교육만족도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습태도는 협업능력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협업능력은 교육만족도에 대해 42.2%의 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육만족도에 대한 협업능력

의 예측력을 규명한 결과로, 다른 교육맥락에서 연구를 수

행한 김지효(2014)[19], 이지현과 임규연(2018)[20]의 분석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마찬가지

로 SW교육에서 협업능력을 갖춘 학습자가 학습태도를 매

개로 더 높은 교육만족도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SW교육의 학습성과에 주목하여 학습성과 간

의 관계에서 학습태도의 매개효과를 보고함으로써, SW교

육을 실천가인 현장교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연구대상자가 A광역시 소재의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범위를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일반

화를 도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교

육만족도에 영향 변인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협업능력, 

학습태도를 선정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성과와 관련한 연구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인지적·정의적 변인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를 기

대해 본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한 수업전략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한 사례연구를 수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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